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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정부에‘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건의
- 일방적인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원 배치 등 요구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교육부는 2025년도 전남도 교원 정원을 324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 교원정원은 2023년 329명, 2024년 

116명에 이어 또 다시 큰 폭으로 정원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처럼 교육부가 3년간 769명의 정원을 감축함

으로써 전남은 공교육 경쟁력 약화와 학사 운영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지역 소

멸의 위기에 놓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중심으로 교

원 규모를 산정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8명 중 2명이 감축되어 6명이 배정되었고 

이 중 3명은 학교를 옮겨다니며 수업하는 겸임교사로서 남아있는 3명의 교사

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현 교육상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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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전남 학부모연합회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

으며, 교육계 전문가 등도 입을 모아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 통보에 반

발하는 등 학교현장 안팎의 목소리를 전했다.

덧붙여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교육

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을 초

래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고건 의원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의 특수성을 반

영하여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원을 배치하라! △정부는 교육

기본법에 따라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본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

과 국회,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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